
THE TOWN NEWS 19February 25, 2019   Vol. 1252

부부간에 유독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가 있다. 

바로 외도이다.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잘 살아야겠

지만, 결혼생활 중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

날 때도 있다.  

<너도 옳고 나도 옳다 다만 다를 뿐>의 공저자인 한

국건강가정진흥협회의 김승회 대표가 안내한‘배우자

의 외도에 똑소리나게 대처하는 법 5가지’을 소개한다.  

상대와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해서 대처하는 데 도움을 

줄 것이다.

 

 1. 미련을 버려라!

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

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. 마음의 상처가 깊어도 미련

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다리면 배우자가 뉘우치고 

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.

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맨 먼저 할 일은 미

련을 버리는 것이다. 한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반드시 또 

피우게 돼 있다. 나이 들면 조강지처한테 돌아온다고 하

지만, 그건 남자들이 늙으면 돈 떨어지고 병들던 시절의 

옛날 얘기다. 그러니 나중에라도 남편이 변해서 새 사람

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미련은 버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

않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. 쿨하

게 이혼하든지, 남편의 외도를 인정하고 졸혼 관계로 살

든지, 아니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하든지.

 

 2.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마라!

이혼의 두려움 때문에 외도한 배우자에게 똑소리나게 

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.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

받았는데도 경제적 문제와 평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

민만 하고 있는 것이다. 

이 경우 어떤 선택이든 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

것은 바로 두려움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. 툭하면 폭

력을 일삼는 상대를, 게다가 외도까지 하는 상대를 잘못 

만난 것을 되돌린 것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. 그러면 자

존감이 높아져 상대와 떳떳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.

경제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다. 일하겠다는 

의지만 있으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. 그러

니 비록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남편 눈치를 보거나 위

축될 것은 없다.

 3. 자녀의 볼모가 되지 마라!

자녀에게 죄를 짓는 것 

같아서 도저히 용서할 없

는 사람에게 평생 상처받

으며 사는 것은‘배외한대

법’(배우자의 외도에 한

심하게 대처하는 법)식 대

응이다. 이들은 이혼을 수

천 번도 더 생각했지만 자

식에게 누가 될까봐 참고 

사는, 자녀를 위해서라면 

자신의 삶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사람들

이다. 이 경우‘배외똑대법’(배우자의 외도에 똑소리나

게 대처하는 법)은 가능한 한 빨리 이혼하는 것이다. 물

론 이혼해도 갈등의 상처는 남는다. 그러나 그 길이 갈

등과 상처의 총량을 훨씬 적게 안고 갈 수 있는 길일 확

률이 높다. 

 

 4. 그래도 기회는 줘라!

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역시‘배외한대법’

배우자의 외도에 똑소리나게 대처하는 법 5가지

생활·문화

이다.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새

로운 갈등에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. 결

혼한 지 6년 만에 남편의 외도 문제가 불거지자 단칼

에 이혼한 한 여성은 그 후 아이 문제 등으로 완전히 연

을 끊지 못하고 아이도 자신도 남편도 계속 고통을 받

고 있다.

그녀는 남편의 외도에 칼같이 이혼하는 것만이 능사

라고 생각했을 것이다. 하지만 부부의 상황별로 다르겠

지만 이는 너무 가혹한 대처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. 상습

적인 게 아니라면 한 번쯤의 실수는 다시 한 번 기회를 

주는 것도‘배외똑대법’이지 않을까?

 5. 자존감만은 짓밟지 마라!

남편의 외도녀를 만나면 대부분의 아내는 분노가 치밀

어 폭언을 한다든지, 뺨을 때린다든지, 머리채를 붙잡고 

흔든다든지 한다. 때로는 둘이서 육탄전을 벌이기도 한

다. 외도녀의 자존감 짓밟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. 

진정 상대를 사랑한다면 구속하지 말고 자유롭게 놓

아주어야 한다. 상대의 생각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한다. 

또 늙고 병들고 오갈 데도 없어서 돌아온다 한들 사랑

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도 자위하지도 마

라.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

다. 단, 그런 모습이 역겹다고 자존감을 짓밟아서는 안 

된다.‘배외똑대법’은 존중의 토대 위에서 실행해야 한

다. 그래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. 


